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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13일(현지시각) 펜실베

이니아주 존스타운에서 열린 

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

유세 현장에 몰려든 지지자들

▲ 광산에서 일한다는 저스틴 고스씨와 부인 타샤씨. 저스틴은 

"트럼프가 떨어지면 내 직장도 사라진다"고 말했다.

펜실베이니아주 트럼프 유

세 르포

광산 노동자 "트럼프 낙선

하면 실직, 절박한 상황”

13일(현지시각) 미 펜실베

이니아주(州) 존스타운. 빨간 

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줄줄

이 이어오는 스쿨버스에서 

내렸다. 차를 길가에 세워놓

은 가족들의 행렬도 끝없이 

이어졌다. 도널드 트럼프 미 

대통령이 코로나에서 회복

한 뒤 두 번째 유세가 열리

는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

의 존-머사 공항엔 수천명의 

지지자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

모여들었다.

◇'글로리아'에 트럼프 전

용기 착륙, ‘빌리진’으로 트럼

프 환영

트럼프 유세 현장은 정치 

행사가 아니라 콘서트 현장이

다. 유세 현장에 입장하기 위

해 한 시간을 기다렸지만, 지

지자들은 팝송 ‘YMCA’와 ‘위

윌락유’와 같은 팝송에 몸을 

흔들며 기다렸다. 코로나를 

의식해 70%정도는 마스크를 

꼈지만 30%는 그래도 끼지 

않았다. 사회적 거리 두기는 

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.

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

펜(71세)씨는 “나는 오랜 민

주당원이었지만, 트럼프 이후 

공화당을 지지한다”며 “트럼

프만큼 우리를 생각해 준 대

통령은 없다”고 했다. 그러면

서 총기 소유와 각 가구당 한 

달에 1200달러를 지급한 코

로나 지원금, 석탄 등 광산회

사 지원 등을 거론했다. 그는 

“나는 이 곳에서 차로 10분 거

리에 살지만, 내 주변엔 모두 

트럼프를 지지한다”며 “나는 

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”고 

했다. 현재 펜실베이니아에

선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민주

당 대선후보에 평균 7%포인

트 정도 뒤지고 있다.

이날 오후 7시15분쯤 미 대

통령 전용기 ‘에어포스원’이 

팝송 ‘글로리아’가 나올 때 착

륙했다. 수천의 트럼프 지지

자들은 글로리아에 맞춰 춤

을 췄다. 트럼프 대통령이 전

용기에서 내리기 위해 대기

하는 중엔 마이클 잭슨의 ‘빌

리진’이 나왔고 지지자들은 

더욱 환호하며 “4년 더”를 외

쳤다. 이에 맞춰 자원봉사자

들은 ‘다시 미국을 위대하게

(Make America Great Again)’

이라고 쓰여진 모자를 청중에

게 던졌고 분위기는 최고조로 

달아올랐다.

◇코로나보다 트럼프 당선

이 더 절박한 지지자들

무엇이 코로나에도 불구하

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리로 

불러 모았을까. 이들 중 상당

수는 트럼프에 대한 단순한 

팬덤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모

여들었다. 석탄광산에서 일한

다는 저스틴 고스씨는 “내 주

위는 물론, 내가 아는 모든 이

들은 트럼프 당선에 일자리가 

걸려있다”며 “만일 트럼프가 

떨어지면 나와 내 주변의 사

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”

고 했다. 부인 타샤씨도 “2016

년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”며 

“우리는 트럼프를 위해 똘똘 

뭉쳤다”고 했다. 바이든 후보

가 당선돼 신재생 에너지 중

심의 ‘그린 뉴딜’ 정책에 들어

갈 경우 석탄 등 에너지 산업

가 제조업에 기댄 펜실베이니

아의 경제는 흔들릴 수 밖에 

없다. 트럼프가 코로나 대처

에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질

문에 저스틴씨는 “코로나는 

분명 위험한 바이러스”라면

서도 “그렇다고 우리가 집에

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”라고 

했다.

존스타운에서 사진관을 한

다는 제임스씨는 “민주당은 

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집에 

있으라고 하고, 가게를 닫으

라고 한다”며 “누가 우리 생

계를 책임져 주는가”라고 했

다. 그러면서 “코로나는 무서

운 바이러스지만 이를 막는 

것은 개개인이 조심해야 한

다”며 “트럼프는 적어도 우리

에게 선택할 권리를 줬다. 그

게 미국이다”라고 했다.

◇트럼프 “내가 일자리를 

지켰다”

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

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. 

그는 이날 유세에서 “바이든

의 (그린)뉴딜이 되면 당신들

의 직업이 없어질 것”이라며 

“내가 펜실베이니아의 에너

지 일자리를 지켰다”고 했다. 

그러면서 “수백만의 일자리

가 나에게 달렸다”며 “바이든

은 고향이 펜실베이니아라고 

하지만, 그는 펜실베이니아를 

떠났고 버렸다”고 했다. 그러

자 지지자들은 “우리는 당신

을 원한다(we want you)!”라

고 외쳤다.

그는 “이번 대선은 역사상 

가장 중요한 대선”이라며 “바

이든이 이기면 중국이 이기는 

것이고, 내가 이기면 여러분

이 이기는 것”이라고도 했다. 

그러면서 바이든이 이기면 펜

실베이니아와 미국을 파괴할 

것이라고도 했다.

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

선 3주전까지 각종 여론조사 

평균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

민주당 후보에게 펜실베이니

아에서 7%포인트차로 뒤졌

다. 그러나 막판 유세로 3주만

에 이를 역전해 결국 대선에

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0.7%

포인트 이겼다. 이는 위스콘

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(동

북부 쇠락한 공업지대)의 ‘트

럼프 싹쓸이’로 나타났다.

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

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

대통령은 13일 현재 펜실베

이니아주에서 각종 여론조

사 평균 바이든 후보에게 딱 

7%포인트 뒤지고 있다. 트럼

프는 코로나에서 회복되자 마

자 2016년의 각본을 꺼내들

고 다시 한 번 막판 뒤집기에 

나선 것이다.

짜장면짜장면
시니어(65+) 디스카운트

(Dinner 올유캔잇 주문시)

Korean BBQ https://www.instagram.com/seoulbbqcalgary/

서울     레스토랑BBQ

중화요리

개시!!

Shrimps Promotion
All You Can Eat 

4336 Macleod Trail S.W. Calgary, AB

Tel: (403) 243-7970

$7.99$10.99
Regular

2020년 12월말까지 오후 5~6시 사이에 방문 시 디너 올유캔잇 $34.00 -> 29.89/person 해피 아워 가격 적용

전체 Bill에서 추가 10% 할인

*6 or More 그룹으로 방문시 
*디너 올유캔잇 주문시


